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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과 재생에너지 논의 

2017.10.19.,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이 10월 10일부터 이틀간 몰디브 말레에서 열린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고위급 회의에 참석, 에너지 및 환경부 장관 17명을 만났다. 

이번 AOSIS의 주제는 재생가능한도서에너지이니셔티브(IRIE) 추진으로, 지난해 마라케시 

COP22에서 출범한 바 있다. 이 구상안은 AOSIS의 39개 회원국이 파리협약의 국가결정

공약(NDC)의 일환으로 저배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비에르 만자나레스 GCF 사무부총장 대리는 이번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AOSIS 회원국이 에너지 자립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GCF가 군소도서국(SIDS)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GCF는 현재 AOSIS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CF가 AOSIS 회원국과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솔로몬 제도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쿡 제도 태평양 도서국 재생에너지 투자 프로그램, △마우리티우스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사업 등이 있다.        

GCF는 캐리비안 동부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사업도 승인한 바 있는데, AOSIS 회원국인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사업 

대상지다. 

국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펀드(Geeref Next) 사업도 바하마, 바베이도스, 코모로,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다나, 가이아나, 아이티, 마우리티우스, 파푸아뉴기니, 세

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과 같은 군소도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 외에도, GCF는 SIDS의 적응 노력 지원, AOSIS 회원국에서 사모아, 바누

아투, 투발루, 피지, 나우루, 몰디브에서 기후적응력 사업 시행, AOSIS의 국제기후재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하고 있다.   

만자나레스 사무부총장 대행은 “군소도서국은 기후변화 영향의 최전선에 있다. 녹색기후

기금은 피지정부와 다음달에 열릴 COP23에서 공동 세션 개최를 통해 가장 취약한 이들 

국가에서 GCF 사업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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